
광주시와광주문화재단이지난 8일중

국저장성항저우시에서578석의 저장음

악청을가득메운가운데 중국저장성정

율성음악회를성황리에마쳤다.

이번 음악회는 광주가 배출한 중국의

3대혁명음악가 정율성을기리기위해추

진된 2019 정율성음악축제 프로그램으

로, 이용섭광주광역시장이지난해저장

성에방문해상호문화교류공연을약속

하여진행된문화교류프로그램이다. 이

번음악회는지역에서활발하게활동하는

음악가들로구성된 정율성페스티벌오

케스트라(지휘 변욱) 와 성악, 피아노,

트럼펫, 바이올린 등의 협연자들이 정율

성의작품뿐아니라중국관객에게도친

숙한클래식연주곡까지다양한프로그램

을 연주했다. 정율성의 작품 망부운 조

곡 , 신산가주제에의한변주곡 , 아,수

려한풍경이여 , 연안송 및 그리그피

아노협주곡 , 파파게나, 파파게노 , 베

니스사육제주제에의한변주곡 , 차르

다시 등의무대가중국현지인들에게많

은환호와갈채를받았다.

또 지역에서활발히활동중인임용현

미디어아티스트의미디어영상이무대뒤

에함께송출돼, 음악과어우러지는미디

어아트를선보여이색적인볼거리까지제

공했다. /이훈기자rkdals@

9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안톤체호프걸작

사실주의연극의진수를만나다

21~23일4회진행,광주문화예술회관소극장

광주시립극단제14회정기공연 세자매 공연

개성연기 체호프식유머 생생한캐릭터눈길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나상만)은제

14회정기공연으로안톤체호프의 세

자매를오는 11월 21일~23일 사흘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

다.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1860~

1904)의 대표작으로 리얼리즘 연극의

최고봉으로꼽히는작품이다.

그의 4대 희곡 갈매기 , 바냐 아저

씨 , 벚꽃동산과더불어대표작중하

나인 세자매는1901년모스크바예술

극장초연이래지금까지수많은연극,

영화,드라마등으로제작되었다.

19세기말제정러시아변방의외딴

소도시에서살고있는세자매올가,마

샤,이리나의이야기이다.

이들의꿈은하루빨리고향인모스크

바로돌아가는것.

과중한업무에지친첫째올가, 권태

로운결혼생활에지친둘째마샤, 희망

없는직장생활에답답함을느끼는셋째

이리나.

세자매가모스크바로갈수있는유일

한희망이었던안드레이는속물인나타

샤와결혼하면서이들의꿈은점점멀어

진다.

나타샤는점점교묘하게집을장악하

며세자매와대립하는가운데..과연이

들은모스크바로갈수있을것인가.

세기말에적응하지못하는나약한당

시러시아중산층의무기력하고음울한

삶을 그리면서 세 자매와 그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꿈과 이상, 사랑과 배신과

좌절을담아낸다.

좌절할수밖에없는꿈과사랑, 그럼

에도불구하고살아가야할삶의의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소한 삶의 일상과

애환, 보이지않는인생의진실을발견

할수있다.

체호프의작품이 행동이적고대사가

많은 작품이다. 라고 하지만 텍스트에

나오는총592회대사의압축과상징에

수많은행동들과체호프의유머러스한

상황들이펼쳐진다.

등장인물간의욕망과감정의조용한

충돌에서연속된상황극이펼쳐진다.

개성넘치는배우들의앙상블,현실

속에있을법한생생한캐릭터,체호프

대사특유의뉘앙스등사실주의연극

의정수를선보인다.

광주시립극단김지훈씨가연출을맡

았고, 양선영, 박예진, 조윤정, 정이

형, 한중곤 등 18명의 배우들이 출연

해열연을펼친다.

광주시립극단은매해하반기작품은

고전명작을선보이며큰호응을얻어

왔다.

나의살던고향 (2014,2018,숀튼

와일더원작), 닥터지바고 (2015,보

리스 파스테르나크), 추문패거리

(2016, 리차드 셰리던) 등을 공연했

다.

나상만 예술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체호프의정서를느낄수있는작품이

며, 지역 연극의폭을한차원격상시

킬최고의작품이다고작품선정의도

를밝혔다.

목, 금저녁 7시30분, 토오후 3시,

7시30분 총 4회이며 14세 이상 관람

가이다.

티켓은 전석 1만원(학생50%), 광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가능

하다.문의는062)511-2759로하면된

다. /오복기자boh@

박치현의소리세계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춘향가 공연

광주서구(청장서대석)가오는14

일오후6시빛고을국악전수관공연장

에서제627회목요열린국악한마당박

치현(봉서)초청판소리김세종제 춘

향가공연이펼쳐진다.

이번공연은소정박치현(봉서)의

판소리 김세종제 춘향가 소리세계

이다.김세종제춘향가는정응민이완

성하고 조상현 - 박치현에게 이어져

전승된 소리로, 옛 판소리의 특징이

잘간직되어있는고제소리이다.

오늘공연은먼저여는마당박치현

과문하생30명이합북을선보인다두

번째무대는박치현명창의춘향가중

사랑이야기 사랑가 대목부터 신관사

또내려오는대목과특별무대김성희

선생 의 허튼춤이 공연된

다마 지막 무대는 박치

현 명 창의 춘향의

옥중편 지대목부

터 어사 상

봉대목까지주

옥같은눈대목이공

연된다.

박치현(봉서)명창

은중요무형문화재제

5호판소리심청가이

수자이며 2004 전주전국고수대회대

명고부대통령상을수상하였으며 04

년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명창부 장

원인국무총리상을수상하였다현재는

소정판소리고법 연구소를 운영 후진

을양성하고있으며한국국악협회광

주광역시지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회에는 기세규 명창

이, 고수에는이명식, 홍석렬명고가

맡는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궁금한사항은문화

체육과국

악전수관

(350-4557)

로문의하면된다.

/박정오기자

jopark@

中저장성항저우에울려퍼진정율성음악

저장음악청,정율성음악과클래식,미디어아트선보여


